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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1933. 12. 23/ 3면/ 6단

人生 哲學者「딜타이」

그의 生誕 百週年을 보내면서(三)

田元培

    二. 精神科學의 基礎確立

  딜타이가 처음으로 自己의 哲學思想을 發表하기는 그의  精神 科學 序說 

에 잇어서 엿다. 그러므로 이 精神 科學 序說 은 딜타이의 全哲學的 生活의 

出發點이다. 그는 딜타이가 오―규스트 콤트의 自然 科學的 實證主義와 쫀

 수튜아―드 밀[존 스튜어트 밀]의 道德科學의 論理 에 對한 論爭과 形而

上學에 對한 忌避가운대에서 精神科學의 獨立性을 確立할랴고 努力하는 中

에서 執筆한 것이다.

  딜타이는 精神科學의 基礎確立에 到達한 在來의 哲學 發展 過程을 追究하

엿다. 그래서 딜타이는 各個의 哲學思想이 精神科學 發達史上에 차지하고 잇

는 歷史的 地位를 規定하고 또 歷史的 聯關에依하야 制約되는 各個 哲學 理

論의 價値決定을 企圖하엿다. 그 이유는 歷史的 敍述은 認識論的 基礎를 準

備하는 것이라고 딜타이가 생각한 까닭이 엇다. 이와 같이 딜타이가 精神科

學의 哲學的 基礎를 確立하기 爲하야 歷史的 敍述을 企圖한 動機에는 獨逸

歷史學派의 影響이 많이 잇엇다.

  獨逸 歷史 學派는 歷史意識과 歷史科學을 解放시켯다. 佛蘭西에서는 自然

法, 自然宗敎, 抽象的 國家論, 抽象的 經濟學과 같은 十七世紀 乃至 十八世紀

에 發達한 社會 思想 體系가 그네들의 革命的 實踐에 對하야 指導精神이 되

어 잇을 때에 獨逸에서는 歷史的 成長에 對한 意識이 發達하야 佛蘭西思想

의 非 眞理性을 論證하고 잇엇다. 이것이 윔켈만 헨델로부터 始作하야 浪漫

主義를 經由하야, 니붐, 그림, 사비니, 베―크등에 이르는 獨逸 歷史 學派다.

  獨逸 歷史 學派는 歷史科程의 特殊性에 對한 깊은 意識을 가지고 모든 個

別的 事態의 價値를 歷史的 發展의 聯關에 依하야 規定하고 精神生活의 歷

史性을 主張하엿다.

  이러한 歷史意識의 新 理念의 潮流는, 모든 個別科學의 運河를 通하야 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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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하고 잇엇다.

  그러나 딜타이에 依하면 이 歷史學派에게는 理論構成과 哲學的 根據가 없

엇다. 말하자면 歷史學派는 認識論과 心理學에 對하야 健全한 關係를 가지지 

못 하엿다.

  따러서 歷史學派에게는 歷史的 直觀의 能力과 歷史科學에 對한 方法論的 

反省이 없엇다. 그래서 例를 들면 쫀 스튜아―드 밀과 콘트와 박글 等은 

自然 科學 上의 原理와 方法을 가지고 歷史的 世界의 수수꺼끼를 解決할랴

고 애썻다. 그러나 딜타이는 이러한 企圖가 歷史科學의 獨自性을 破壞함을 

보고 따로 精神科學의 基礎確立을 企劃하엿다. 그러면 딜타이는 精神科學의 

基礎를 어데다 求하엿든가? 딜타이는 精神科學의 獨自性을 自然 科學的 方

法과 槪念 中에 求치도 않엇거니와 그러타고 또 決코 이 自然 科學的 方法

에 對한 反動 中에도 求하지는 아니 하엿다. 딜타이에 依하면 모든 科學은 

經驗科學이다. 그러나 모든 歷□은 根源上□□을 가지고 잇는 것이며, 따러서 

이 聯關에 依하야 規定되는 모든 經驗의 妥當性은 우리들의 意識條件속에 

잇는 것이다.

  이리하야 意識聯關의 分析은 딜타이 精神 科學 理論의 中心問題가 되엇고 

精神科學의 獨立的 體系를 構成하는 準備工作이 되엇다.

  그러나 딜타이는 哲學의 全基礎를 包含하고 잇는 이 意識事實의 聯關을 

록크[로크], 휴―므[흄], 칸트와 같은 認識論者들과는 달리 把握하엿다.


